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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자기존중감과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 효과*

한 기 백
†

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정서적 돌봄과 과보호적 통제가 자기존중감과 역기능적인

신념을 통해 우울증에 미치는 심리적 경로를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조사하였다. 친부모가 초

혼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 중인 여대생 381명을 대상으로 아동기의 부모애착, 자존감, 역기능

적 태도, 우울증상을 측정하는 4개의 척도들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구조방정식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 및 모의 정서적 돌봄은 각각 자기존중감과 역기능적 신념을 통

해 우울증을 예측하는 반면, 부 및 모의 과보호적 통제는 역기능적 신념을 통해 자존감과 우

울증을 각각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방임과 거절을

많이 경험한 여자대학생일수록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낮게 지각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위해서

는 완벽해야 한다는 역기능적 신념을 많이 지님을 나타내는데, 우울증은 이러한 낮은 자존감

과 역기능 신념과 관계 깊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독립심과 자율성을 제한하

는 과보호적 통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역기능적 완벽주의 신념을 더 갖게 되는데 낮은 자존감

과 우울증은 이러한 역기능적 신념과 관련됨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의 상담적, 교육적 의의

가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과제들과 함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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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대학생의 우울증은 그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서울대

학교 의과대학, 2011;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2012).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실시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발병률은 대학생 연령대가 포함되는

20대가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5년 주기로 실

시되는 2006년 역학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그

발병률의 증가폭(73.9%)은 다른 연령대의 증가

폭(40대, 21.7%; 60대, 20.0%)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1).

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는 20대의 우울증 발

병률을 성별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우

울증 발병률은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2011년 정신질환 역학조사

에 기초해 20대 남녀의 주요우울장애 비율은

비교해 보면 2006년의 경우 남자는 1.4%, 여

자는 3.3%이었으며 2011년에는 남자가 2.4%,

여자가 5.7%로 각각 나타났다(서울대학교 의

과대학, 2011). 미국의 경우에도 여자 대학생

들은 남자 대학생들보다 우울 증상들을 더 많

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미국대

학건강협회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아주 슬펐거나, 희망이 없

거나, 기능할 수 없을 만큼 우울했는지를 묻

는 문항들에 대해 여자대학생들은 남자대학생

들보다 약 7-15% 더 많이 그렇다고 응답하였

다(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2012).

대학 생활 중에 경험하는 이러한 우울증상

은 학업수행과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

한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야기하며(Cranford,

Eisenberg, & Serras, 2009; Weitzman, 2004), 심지

어 자살 시도를 유발하는 주된 위험 요인들

중의 하나(Eisenberg, Gollust, Golberstein, &

Hefner, 2007)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급증하

는 대학생들의 우울증, 특히 대학시기에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여자 대학

생들이 보고하는 우울증의 원인 및 심리사회

적 발달 기제에 대한 연구가 긴요하다고 하겠

다.

다양한 생리․심리․사회․발달 이론 및 연

구결과들(HPA 축, Yehuda, 1998, 2001; 기질,

Feldman, Greenbaum, & Yirmiya, 1999; 주 양육

자-아동 애착, Bowlby, 1969/1980; 사회적 지지,

Sarason, Pierce, & Sarason, 1990; 성격, Noftle &

Shaver, 2006; 문화, Wright & Masten, 2005)이

우울증의 발생 원인과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는데 특히, Bowlby(1969/1982, 1973,

1980)와 Ainsworth(1963, 1967)를 중심으로 한

애착 이론과 연구는 동물행동학과 진화론의

관점에서 우울증의 발생 원인과 과정을 경험

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많은 심

리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재조명되고 있다

(Mikulincer & Shaver, 2007). 애착이론에 따르면

애착이란 아동이 특정 대상과의 관계에서 경

험하는 ‘정서적 유대(affectional tie)’로 아동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주 양육자(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데 자신의

생존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 양육자와

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존재의 가

치감, 타인에 대한 신뢰 및 상호의존적 대인

관계 방식에 대한 인지정서적 틀인 정신적 표

상(mental representations)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정신적 표상은 아동기 뿐 아니라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성격발달 및 정신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owlby, 1969/1982). 반면, 애착

대상이 지속적으로 접근가능하지 않거나 아동

의 생존 욕구를 방임, 거절할 경우 아동은 내

면 깊이 부정적인 자기 가치감(예, “나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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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없어”)과 타인에 대한 불신(예, “사람

들이란 믿을 수 없어”) 및 지나치게 타인 또

는 자기 의존적인 대인관계 방식(예, 불안/회

피 애착)을 발달시키는데 이러한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내적 표상은 아동기는 물론 성인

기의 우울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Allen, 2001; Bowlby, 1979; Mikulincer & Shaver,

2007; Schore, 2001).

한편, 애착 연구자들(Ainsworth & Bell, 1970;

Bowlby, 1988; Elliot & Reis, 2003; Feeney &

Vleet, 2010)에 따르면 애착 이론은 두 가지 핵

심적인 행동통제 체계인 애착 체계와 탐색 체

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애착 체계는 아

동을 양육자와 근거리에 있게 함으로써 외부

의 해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

는 반면, 탐색 체계는 아동을 외부 세계로 나

아가 환경을 경험하고 배우게 함으로써 자신

의 안전은 물론 환경과의 관계에서 효과적으

로 기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두 체

계는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Elliot & Reis,

2003). 즉, 아동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양

육자에게 의존하는 행동과 함께 양육자의 지

지와 보호(secure base)를 믿고 양육자로부터 떨

어져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탐색하고 배우려

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애착과 탐색

행동체계는 부모의 두 가지 대표적인 양육행

동인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와 상응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Parker, Tupling, &

Brown, 1979). 돌봄과 과보호는 양극성을 지닌

두 가지 행동 차원으로 돌봄은 애정, 정서적

유대, 공감을 나타내는 반면 돌봄의 결여는

무관심, 정서적 거리, 방임을 나타낸다. 한편,

과보호는 통제와 과잉보호, 간섭을 나타내는

반면, 과보호의 반대는 독립성과 자율적 탐색

을 나타낸다(Parker et al., 1979; Raskin, Boothe,

Reatig, Schulterbrandt, & Odle, 1971; Schaefer,

1965).

다수의 연구들이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

서 경험한 돌봄의 결여와 과보호적 통제가 아

동기 뿐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우울

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남은영,

2009; 서영숙, 김진숙, 2009; 신미지, 김태경,

2013; 장진아, 신희천, 2006; 정은선, 조한익,

2009; 최윤경, 이지연, 2011; Anhalt & Morris,

2008; Crook, Raskin, & Eliot, 1981; Mattanah,

Lopez, & Govern, 2011; Oldehinkel, Veenstra,

Ormel, Winter, & Verhulst, 2006; Overbeek,

Have, Vollebergh, & Graaf, 2007; Young, Lennie,

& Minnis, 2011). 예를 들어, 남은영(2009)은 초

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부 및 모

의 정서적 보살핌과 자율적인 양육방식은 각

각 우울증상과 부적 상관이 있는 반면, 정서

적 방임과 통제적인 양육방식은 각각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Oldehinkel과

동료들(2006) 또한 10-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상대적

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모의 정서적 거절과 과

보호적 통제는 남녀 아동의 우울증상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기 뿐 아니라 청소년

기 및 성인기의 우울증상에도 지속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Young과 동

료들은(2011)은 종단연구를 통해 아동들이 11

세에 보고한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통제는 아

동들이 15세에 경험하는 우울증을 예측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Overbeek과 동료들(2007)은 대

단위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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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아동기에 경험한 부 및 모의 돌봄과

과보호는 각각 성인기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

쳤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

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무

관심과 거절 또는 과보호적 통제는 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신건강에 지속적인 영향

을 미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우울증의 직접적

인 관계에 대한 연구들과 함께 최근 들어 부

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우울증

에 미치는 심리적 기제나 경로를 조사하는 연

구들이 제한적이지만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

어, 최정아와 이혜은(2008)은 청소년을 대상으

로 부모의 수용적 또는 통제적 양육태도가 자

기 유능감과 자기 통제력을 통해 우울증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부모의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는 자기 유능감을 통해 우울증

을 부적으로 예측한데 반해, 부모의 심리 행

동적 통제는 자기 통제력의 결핍을 통해 우울

증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김

창숙(201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의 부

모 양육태도와 우울증상의 관계를 자기불일치

와 수치심이 매개하는 역할을 조사하였는데

부모의 돌봄 결여와 과보호는 자신에 대한 기

대와 실제 성취 간의 불일치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열등감과 자기 비난에도 영향을 미치

는데, 대학생 시기의 우울증상은 이러한 자기

불일치와 자기 비난적 수치심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Campos와 동료들(Campos, Besser,

& Blatt, 2010)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아동

기에 경험한 모의 돌봄 결여와 과보호가 자기

비난적 태도와 의존성을 통해 성인기의 우울

증을 예측하는 경로를 조사하였는데 모의 정

서적 방임과 과보호적 통제는 성인기의 우울

증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비난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 Soenens와 동료들(Soenens, Vansteenkiste,

Luyten, Duriez, & Coossens, 2005a) 또한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과보

호적 통제와 적절한 반응행동이 대학생 시기

의 자존감과 우울증에 미치는 심리적 경로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심

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 즉, 부모의 요구

와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에 죄책감을 유

발시키고 애정을 철회하는 양육방식을 많이

경험한 대학생일수록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성

향이 강하였는데 이렇게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대학생일수록 자기존중감이 낮고

우울증상을 많이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아동기에 부모와

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돌봄이나 과보호

적 통제가 다양한 인지정서적 표상을 통해 청

소년기나 성인기의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

향을 살펴봄에 있어 부와 모의 영향을 분리하

기 보다는 부모로 통합하여 보았거나 또는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양육방식인 돌봄과 과보호

를 분리하기 보다는 하나의 차원으로 통합하

여 보았지, 부 및 모가 개별적으로 행하는 돌

봄 및 과보호가 성인기의 우울증에 미치는

심리적 경로는 밝히지는 않았다. 부모-자녀

애착관계와 부모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미치

는 영향에는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다고 한다

(Grossmann, Grossmann, Kindler, & Zimmermann,

2008; Lamb & Lewis, 2004; Rosenberg & Wilcox,

2006). 차이점으로는 모는 주로 언어적인 상호

작용과 정서적 돌봄을 통해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는 주로 신체적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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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과 탐색적 놀이를 통해 아동에게 더 영향

을 미친다고 한다(Lamb & Lewis, 2004; Videon,

2005). 그리고 모와 안전한 애착을 지속적으

로 맺은 아동은 자존감과 긍정적 정서, 호기

심 및 유연성이 높은 경향이 있는(Sroufe,

Egeland, Carlson, & Collins, 2005) 반면, 부의 애

정과 지지를 많이 받은 아동은 독립적이고 자

율적이며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 열성과 자신

감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Cox, Paley, & Towe, 2003). 하지만, 이러한 차

이점에도 불구하고 부와 모는 자녀와의 상호

작용에서 애정을 갖고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

고 적절하게 반응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유사한데 부와 모는 모두 자녀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인지정서

발달에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Grossmann,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owlby의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아동기에 부 및 모와의 관계에서 경

험한 두 가지 대표적인 양육행동방식인 돌봄

(정서적 유대를 촉진하는 행동)과 과보호적 통

제(자율적 탐색을 제한하는 행동)가 대학 시기

에 상대적으로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은 여자 대학생들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심

리적 경로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자기존중감

과 부적응적 신념의 매개 역할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먼저 애착이론과 선행

연구결과들(조은주, 이은희, 2013; 한기백,

2013; Bowlby, 1973, 1979; Elliot & Reis, 2003;

Grossmann et al., 2008)에 기초하여,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유대와 돌

봄은 개인의 내면에 자신의 존재 가치감과 자

신감을 형성시킴과 동시에 타인의 인정과 평

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수용적이

고 주도적인 태도를 발달시키는데 이러한 자

기존중감과 자기 주도적 태도는 우울증의 발

병 가능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

정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애착대상인

부모의 과보호적 통제와 간섭은 낮은 자기존

중감과 함께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완

벽해야 한다는 역기능적인 신념을 형성시키는

데(Campos et al., 2010; Soenens & Vansteenkiste,

2010) 우울증상은 이러한 낮은 자기존중감과

역기능적인 신념들과 깊이 관련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인지치료 이론과

몇몇 연구결과들(Beck, 1967, 1976; Ellis, 1996,

2008; Randolph & Dykman, 1998; Riggs & Han,

2009; Wright, Crawford, & Castillo, 2009)에 기초

한 것이다. 예를 들어, Beck(1967, 1976)은 우울

증은 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나 자기

비판 및 역기능적인 인지적 왜곡들에 의해 유

발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비판과 인지적

왜곡들은 주로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거절이나 방임 또는 지나친 통

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Riggs와

Han(2009)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Beck의 이러

한 주장을 확인하였는데 대학생 시기에 경험

하는 우울증은 낮은 자기 존중감과 효능감 및

역기능적 신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이러

한 부정적 자기 표상과 역기능적 신념은 아동

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다양한 형태

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나 방임과 관계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그림

1-4와 같은 동일한 형태의 4개의 연구가설모

형을 설정하고, 아동기에 부 및 모와의 관계

에서 경험한 돌봄과 과보호는 각각 자기존중

감과 역기능적 신념이라는 매개 변인들을 통

해 성인기의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가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가설모형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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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돌봄 우울증상

자존감

역기능 

신념

그림 1. 모 돌봄 연구가설 구조모형

모과보호 우울증상

자존감

역기능 

신념

그림 2. 모 과보호 연구가설 구조모형

부돌봄 우울증상

자존감

역기능 

신념

그림 3. 부 돌봄 연구가설 구조모형

부과보호 우울증상

자존감

역기능 

신념

그림 4. 부 과보호 연구가설 구조모형

역기능적 신념에서 자기 존중감으로 향하는

경로가 첨가되어있는데 이는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

기위해서는 완벽해야 한다는 역기능적 완벽주

의 태도는 자기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인지행동치료적 관점과 연구결과들(우

미경, 박영선, 2012; Soenens et al., 2005a)에 근

거한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아동기에 경험한 부 및 모의

돌봄 및 과보호 양육행동은 각각 자기존중감

과 역기능적 신념을 통해 성인기 우울증상을

예측할 것이다. 그리고 역기능적 신념은 자기

존중감을 예측할 것이다.

연구가설 1-1. 자존감과 역기능적 신념은

부모의 돌봄과 우울증상을 완전 매개할 것이

다.

연구가설 1-2. 자존감과 역기능적 신념은

부모의 과보호와 우울증상을 완전 매개할 것

이다.

연구가설 1-3. 역기능적 신념은 우울증상을

직접 예측할 뿐 아니라 자존감을 통해서도 우

울증상을 부분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신건강이라는 제목의

연구에 참여한 서울시 소재 2개 대학교와 경

상남북도와 전라북도 소재 4개 대학교의 학부

생 총 675명 중, 부모가 초혼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여자대학생 381명을 분석대상

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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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또는 일반교양과목 수강자들로 연구자

또는 연구보조자의 안내에 따라 소규모 집단

(1-15명)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지는

응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로효과를 방지

하기 위해 역균형 방식(counter-balanced)으로

구성되어 배부되었다. 분석 대상자 381명의

연령분포를 보면 10대가 52명(13.6%), 20대가

321명(84.3%), 30대 이상이 8명(2.1%)으로 평

균연령은 21.7세(SD = 3.34)였으며 학년분포

는 1학년이 75명(19.7%), 2학년이 122명

(32.0%), 3학년이 93명(24.4%), 4학년이 85명

(22.3%), 기타 6명(1.6)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대학의 소재지는 서울이 180명(47.2%), 경상

남북도가 181명(47.5), 전라북도가 20명(5.2%)이

었다.

측정도구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

기 위해 Parker 등(1979)이 개발한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본 연구자가 한국어

로 번안하고 대학생 표집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후 한국형 부모 애착척도(K-PBI)라는 명칭

으로 사용하였다. K-PBI는 16세 이전의 아동

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부모의 양육

행동과 태도를 4점 Likert형 척도(1=아주 그

랬다, 2=다소 그랬다, 3=다소 그렇지 않았

다, 4=전혀 그렇지 않았다)로 측정하는데 부

또는 모와의 관계에 대한 25개의 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K-PBI는 2개의 하위척도

로 구성되는데 돌봄(care) 척도는 부 및 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유대/애정 또는 방임/

거절의 정도를 측정하는 12문항(예: 어머니/아

버지는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주

었다.’-역 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보호(overprotection) 척도는 부모의 과보호적

통제 또는 자율/독립의 정도를 측정하는 13문

항(예: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하는 것은 무엇

이든 간섭하려 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

봄 척도의 높은 총합 점수는 부모로부터 정서

적 따뜻함과 공감적 애정을 많이 받은 정도를

반영하며 낮은 총합 점수는 부모로부터 무관

심과 거절을 많이 경험한 정도를 나타낸다.

과보호 척도의 높은 총합 점수는 부모로부터

과잉보호와 통제를 많이 경험한 정도를 반영

하며 낮은 총합 점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양육을 많이 경험한 정도를 나타낸다.

한국형 PBI의 번역 및 신뢰도 검정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 2월부터 6월까

지 4명의 연구자(미국에서 12년간 다양한 임

상 경험을 하고 상담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책임연구원 1명, 한국에서 상담심리학

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고급통계

와 연구방법을 강의하는 선임연구원 1명, 한

국에서 상담심리학으로 석사학위를 하고 학교

및 지역 상담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 중인

연구원 2명)가 번역 작업에 참가하였다. 먼저,

연구자들 중 1명이 1차 번역을 한 후 다른 2

명의 연구자들이 번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는

데 1차 번역에서 의문이 드는 문항이 있을 경

우, 책임연구원이 참여하는 전체 연구모임에

서 4인의 토론을 거쳐 재점검하고 수정하였다.

4인의 토론 후에도 번역상의 의미가 명료하지

않은 문항이 있을 경우에는 1명의 이중 언어

자(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심리학으로

학사학위를 한 후 한국에서 다시 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영어와 한국어를 유창하

게 구사함)에게 의뢰하여 번역하였다. 이중 언

어자가 번역한 문항은 최종적으로 다시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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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전체 회의를 거쳐 재점검한 후 확정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번역된 척도는 서울지

역 1개 대학의 심리학 및 교양심리학 수강생

329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는

데 모 돌봄, 모 과보호, 부 돌봄, 부 과보호의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92, .89,

.91, .89로 나타났으며, 91명의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3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

뢰도는 각각 93, .87, .93,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381명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항내적합치도는 각각 .92, .86, .92, .84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Russell, Khan과 Altmaier(1998) 및 Little,

Cunningham, Shahar와 Widaman(2002)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4개의 하위척도인 모 돌봄(12문

항), 모 과보호(13문항), 부 돌봄(12문항), 부 과

보호(13문항)에 대해 각각 문항꾸러미 만들기

(item parcelling)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먼

저, 하위척도 별로 주성분 분석추출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에서 요인수를 1개로 고정하

고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문항들을 요인

분석 하였다. 그리고 부하량의 크기에 따라

정렬된 문항들을 부하량이 가장 큰 문항부터

낮은 문항 순으로 zigzag 방식으로 3개의 꾸러

미에 각각 배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4개

의 잠재변인 ‘모 돌봄’, ‘모 과보호’, ‘부 돌봄’,

‘부 과보호’ 각각에 대해 3개의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였다.

자기존중감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태도

를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RSES)을 한기백(2013)이 번안하

여 대학생 표집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형

Rosenberg 자기존중감 척도(K-RSES)를 사용하였

다. K-RSES는 한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고 유

능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묻는 4점 Likert형

척도(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그렇지 않

다, 4=전혀 그렇지 않다) 10문항(예, ‘나는 내

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

고 느낀다’-역 채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합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강함을 나타낸다. 한기백(2013)에 따르면 대학

생 3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문항내적합치도

는 .89이었으며, 9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3

주 간격으로 실시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

였다. 본 연구의 표집을 대상으로 한 문항내

적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을 실

행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위의 K-PBI에서 기술

한 문항꾸러미 구성 방식에 따라 잠재변인

‘자기 존중감’에 대해 3개의 문항 꾸러미를 구

성하였다.

역기능적 신념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인 태도와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Weisman(1979)의 Dysfunctional

Attitude Scale-Form A(DAS-Form A, 40문항)를

Graaf, Roelofs와 Huiber(2009)가 대단위의 일반

인 표집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17문항으로 축약하여 제작한 DAS-17을 본 연

구자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후, 한국형 역기능

적 태도 척도-17(K-DAS-17)라는 명칭으로 사용

하였다. K-DAS-17의 번역 절차 및 타당화 과

정은 K-PBI에서 기술한 것과 같다. K-DAS-17

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일반적인 역기능적 신

념들 중 두 가지 핵심 신념인 완벽한 업무수

행 평가(perfectionism/performance evaluation) 11문

항(예, ‘내가 항상 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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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역 채점)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강박적 의존(dependence) 6문항(예,

‘나의 행복은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달려있다’-역 채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들 총 17문항은 모두 7점 Likert형 척도(1=매

우 그렇다, 2=상당히 그렇다, 3=약간 그렇다,

4=보통이다, 5=약간 그렇지 않다, 6=상당히

그렇지 않다, 7=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

어 있는데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인정

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완벽한 수행에 대한

강박적 사고가 많음을 나타낸다. 서울 소재의

한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29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K-DAS-17의 문항내적합치도는

전체가 .85로, 완벽한 업무 수행 평가가 .82,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강박적 의존이 .74로 각

각 나타났으며, 대학생 91명을 대상으로 3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85, .86,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 표집을 대상

으로 한 문항내적합치도는 전체가 .86, 완벽한

업무수행 평가가 .83,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강

박적 의존이 .72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사전단계

로 문항꾸러미 만들기를 실시하였는데 Little

등(2002)의 제안에 따라 K-PBI에서 사용한 방

식과는 다소 다른 문항꾸러미 구성 방식을 사

용하였다. Little 등(2002)에 따르면 연구의 초

점이 잠재변인과 관찰변인간의 관계가 아닌

잠재변인간의 구조적 관계에 있을 경우, 특성

이 상이한 하위척도들을 관찰변인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모형 적합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기에 각 하위척도의 문항들이 문

항꾸러미들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방식을 권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잠재변인 간의 구

조적 관계에 있기에 Little 등(2002)의 제안에

따라 두 하위 척도인 완벽한 업무수행 평가와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강박적 의존 각각에 대해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부하량 크기순으로

문항들을 나열하였다. 다음으로 하위척도별로

부하량의 크기순으로 3개의 문항꾸러미에 각

각 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잠재변인

‘역기능적 신념’에 대해 3개의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였다.

우울증상

한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울증상

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를 한기백(2013)이 번안하여 대학생

표집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형 병리학 연

구센터 우울증 척도(K-CES-D)를 사용하였다.

K-CES-D는 지난 한 주간에 경험한 우울증상들

을 측정하는 총 20개의 자기보고식 문항들(예,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가족이나 친구가 도

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문항들은 4점 Likert형 척

도(1=드물게 또는 전혀, 1일 이하; 2=약간,

1-2일; 3=가끔, 3-4일; 4=거의 항상, 5-7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

상들을 많이 경험함을 나타낸다. 한기백(2013)

은 대학생 329명의 표집에 근거한 K-CES-D의

문항내적합치도를 .91로, 91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로

각각 보고하였다. 본 연구 표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항내적합치도는 .91이다. 구조방정식

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K-PBI에서 기술

한 문항꾸러미 만들기 방식에 따라 잠재변인

‘우울증상’에 대해 3개의 문항 꾸러미를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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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과 Mplus 6.12로 분석

하였는데 먼저, 관찰변인들의 특성(평균, 표준

편차, 정상 분포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과 데이터탐색을 실시하였고 관찰변인들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Pearson 두 변인 상관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실행을 위

한 사전 단계로서 문항꾸러미를 만들기 위해

총 7개의 잠재변인 모두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끝으로, 연구가설 구조모형

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

적 요인분석(측정모형검증)과 구조모형검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요구되는 모형 적합도 검증

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론 평정법

(estimator)은 Santoria-Bentler chi-square라고도 불

리는 MLM이다. MLM은 다양한 형태의 분산

및 공변량 구조를 지닌 자료도 평가할 수 있

는 가장 믿을 만한 평정 방법으로 알려져 있

는데 자료가 비정상분포일 경우에도 신뢰롭고

타당하게 평정한다는 장점이 있다(Byrne, 2006,

2012; Muthen & Muthen, 2010). 모형적합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MLMχ2
,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tex(TLI),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 및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사용하였다. 전통적

으로 수용되어온 모형 적합도의 기준은 CFI와

TLI는 .90보다 크고 RMSEA는 .08-.10보다 작은

값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Hu와 Bentler

(1999)는 Monte Carlo 방식의 모의실험을 통해

다양한 크기와 분포의 표집들에 대해 모형적

합도 지수들의 민감도를 평가한 후 전통적인

모형적합도보다 엄격한 적합도 기준을 제시하

였다. 즉, CFI와 TLI는 .95에 가깝거나 높고,

SRMR은 .08에 가깝거나 낮으며, RMSEA는 .06

에 가깝거나 낮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Hu

와 Bentler의 새로운 적합도 지수는 점차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최적의 적합도 평가 기준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

적으로 Hu와 Bentler(1999)의 기준을 적합도 평

가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결 과

사전분석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방법인 구조방정식을

실행하기 위해 7개의 잠재변인들에 각 3개의

측정(관찰)변인들을 구성하였다. 각 측정변인

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측정변인들의 정상 분포성을 검토하기 위해

Shapiro-Wilk 정상분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대

다수의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 검증을 위한

추론평정법으로 MLM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가설 모형의 검증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의

절차(측정 모형 검증, 구조 모형 검증)를 필요

로 한다는 Byrne(1994, 2006)의 제안에 따라 먼

저 4개의 가설모형들의 측정모형을 검정하였

는데 모두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모 돌봄

모형은 MLMχ2
(48)=64.47, p<.001; CFI=1.00;

TLI=.99; SRMR=.029; RMSEA=.029(90% 신뢰

구간:.000-.047)로, 모 과보호 모형은 MLMχ2

(48)=87.16, p<.001; CFI=.99; TLI=.98; SR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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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및 측정변인 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오차 표준오차 평정값 양방향 p값

모 돌봄

모 돌봄1 .902 .012 71.850 .000

모 돌봄2 .921 .011 82.676 .000

모 돌봄3 .915 .013 72.726 .000

모 과보호

모 과보호1 .824 .021 38.982 .000

모 과보호2 .841 .020 41.136 .000

모 과보호3 .883 .018 48.764 .000

부 돌봄

부 돌봄1 .888 .014 62.230 .000

부 돌봄2 .910 .013 69.042 .000

부 돌봄3 .904 .013 72.052 .000

부 과보호

부 과보호1 .813 .023 35.052 .000

부 과보호2 .826 .021 39.879 .000

부 과보호3 .857 .020 43.002 .000

자기 존중감

자존감1 .921 .013 71.779 .000

자존감2 .887 .015 60.836 .000

자존감3 .868 .015 56.845 .000

역기능적 신념

신념1 .814 .024 34.595 .000

신념2 .783 .028 27.874 .000

신념3 .862 .022 38.956 .000

우울증상

우울1 .914 .013 68.362 .000

우울2 .828 .019 42.874 .000

우울3 .859 .016 52.763 .000

표 2. 측정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와 표준오차 (N=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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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 모 돌봄 - -.46** .45** -.24** .40** -.28** -.36**

2. 모 과보호 - -.24
**

.59
**

-.26
**

.32
**

.29
**

3. 부 돌봄 - -.25** .32** -.22** -.29**

4. 부 과보호 - -.19** .31** .21**

5. 자기 존중감 - -.49
**

-.56
**

6. 역기능적 신념 - -.49**

7. 우울증상 -

** p < .01

표 3. 측정모형에서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N=381)

.036; RMSEA= .046(90% 신뢰구간: .030-.062)

로, 부 돌봄 모형은 MLMχ2(48)=61.28,

p<.001; CFI=.1.00; TLI=.99; SRMR= .029;

RMSEA=.027(90% 신뢰구간:.000-.045)로, 부

과보호 모형은 MLMχ2 (48)=66.44, p<.001;

CFI=.99; TLI=.99; SRMR=.028; RMSEA=

.032(90% 신뢰구간:.007-.049)로 각각 나타났다.

각 잠재변인과 측정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는

표 2와 같고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3과 같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구조모형인 자기존중감과

역기능적 신념이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두 가지 양육행동인 돌봄 및 과보호와 성인기

우울증상을 매개하는 경로를 검증함에 있어

Holmbeck(1997)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매개모형

검증 절차를 따랐다. Holmbeck은 널리 알려진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기초하여 구조방정식으로 매개모형을 검증하

는 3단계 절차를 제안하였다. 첫 단계는 ‘직접

효과 모형(direct effect model)’ 검증 단계로 매

개변인들(자기 존중감, 역기능적 신념)을 투입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변인(부/모 돌봄 또는

과보호)이 준거변인(성인기 우울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모형이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예측변인과

준거변인간의 경로계수가 유의미하면 다음 검

증단계로 넘어간다.

4개의 연구가설 모형들에 대한 직접효과 모

형 검증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

다. 모 돌봄 모형은 MLMχ2
(8)=10.97, p<.001;

CFI=1.00; TLI=1.00; SRMR=.020; RMSEA=

.031(90% 신뢰구간:.000-.072)이고 모 돌봄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계수는 -.35(p<.001)로 나타났

다. 모 과보호, 부 돌봄, 부 과보호 모형 각각

의 적합도도 모 돌봄 모형의 적합도와 거의

유사하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4 참

고) 모 과보호, 부 돌봄, 부 과보호에서 우울

로 가는 경로계수는 .28(p<.001), -.29(p<.001),

.21(p<.001)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 경험한 부 및 모의 돌봄과 과보호

양육행동은 각각 성인기의 우울증상을 유의미

하게 예측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Holmbeck의

직접효과 모형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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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MLMχ2 LMχ2 df
MLM

교정요인
p CFI TLI SRMR RMSEA

RMSEA

90% 신뢰구간

모 돌봄

직접 10.986 8 <.001 .998 .986 .020 .031 .000 - .072

전체 63.474 70.783 48 1.115 <.001 .995 .993 .029 .029 .000 - .047

매개 68.803 77.364 49 1.124 <.001 .993 .991 .037 .033 .010 - .050

전체와 매개 차이 4.229 6.581 1 1.556 <.05 .002 .002 .008 .004

모 과보호

직접 11.755 8 <.001 .997 .994 .024 .035 .000 - .075

전체 87.156 94.854 48 1.088 <.001 .986 .980 .036 .046 .030 - .062

매개 90.128 98.621 49 1.094 <.001 .985 .980 .042 .047 .031 - .062

전체와 매개 차이 2.726 3.767 1 1.382 >.05 .001 .000 .006 .001

부 돌봄

직접 8.964 8 <.001 .999 .999 .021 .018 .000 - .064

전체 61.283 65.760 48 1.073 <.001 .996 .994 .029 .027 .000 - .045

매개 65.066 70.356 49 1.081 <.001 .995 .993 .035 .029 .000 - .047

전체와 매개 차이 3.137 4.596 1 1.465 >.05 .001 .001 .006 .002

부 과보호

직접 15.685 8 <.001 .994 .988 .018 .050 .005 - .087

전체 66.440 73.002 48 1.099 <.001 .993 .990 .028 .032 .007 - .049

매개 67.214 73.810 49 1.098 <.001 .993 .991 .029 .031 .006 - .048

전체와 매개 차이 .770 .808 1 1.05 >.05 .000 .001 .001 .001

표 4. 매개모형 검증의 단계별 모형적합도

다음 단계는 일반적으로 부분 매개모형이라

고도 불리는 ‘전체 모형(overall model)’ 검증 단

계로 예측변인에서 준거변인으로 직접 가는

경로와 예측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의 경로들

및 매개변인에서 준거변인으로 가는 경로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 모형이 적합하면 마지막

검증 단계로 넘어가는데 전체 모형 또한 아주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모 돌봄 모형은

MLMχ2
(48)=64.47, p<.001; CFI=1.00; TLI=.99;

SRMR=.029; RMSEA=.029(90% 신뢰구간: .000-

.047)로 나타났는데, 모 과보호, 부 돌봄, 부

과보호 모형의 적합도도 모 돌봄 모형의 적합

도와 아주 유사하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참고). 이 전체 모형들이 적합도 검증을

통과함에 따라 최종 검증단계로 넘어갔다.

최종 단계는 완전매개 모형이라고도 불리

는 ‘매개 모형(mediating model)’ 검증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먼저 본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

한 후 전체 모형(부분 매개)의 적합도와 비교

하게 되는데, 매개 모형은 전체 모형의 경로

들 중에 예측변인에서 준거변인으로 가는 직

접경로가 제외된 모형이다. 매개 모형 또한

아주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모 돌봄 모형

은 MLMχ2
(49)=68.80, p<.001; CFI=.99; T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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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돌봄
우울증상

.29***

-.41
***

-.13*

-.37***

역기능 

신념

-.28***

.29***

자존감

그림 5. 모 돌봄 최종모형 (*p<.05 ***p<.001)

 

모 과보호 우울증상

-.42***

-.11*

-.46***

역기능 

신념

.29***
.32***

자존감

그림 6. 모 과보호 최종모형 (
*p<.05 ***p<.001)

 

부 

돌봄
우울증상

자존감

역기능 

신념

-.42
***

.22
***

-.23***

-.44
***

.29***

그림 7. 부 돌봄 최종모형 (
***p<.001)

 

부 

과보호
우울증상

자존감

역기능 

신념

-.42
***

-.05

.29***
.31***

-.48***

그림 8. 부 과보호 최종모형 (***p<.001)

.99; SRMR=.037; RMSEA= .033(90% 신뢰구

간:.010-.050)로 나타났는데, 모 과보호, 부 돌

봄, 부 과보호 모형들도 모 돌봄 모형과 유사

하게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표 4 참고).

전체 모형과 매개 모형간의 적합도 차이는

MLM평정을 위한 교정공식(MLMχ2
차이 값은

단순히 두 모형의 χ2
값 차이로 계산되지 않고

엄격한 평정을 위해 구성된 공식에 의해 재산

출되는데 산출 공식은 www.statmodel.com 참고)

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는데, 4개의 모형들 중

모 돌봄 모형에서만 전체 모형과 매개모형 간

에 유의미가 차이가 있었다[ΔMLMχ2
(1)=4.229

(p<.05)(표 4 참고)]. 이러한 결과는 모 돌봄 구

조모형의 최종 모형은 부분 매개 모형인 반면,

다른 3개의 모형에서의 최종 모형은 간결 우

위의 원칙에 따라 완전 매개 모형임을 나타낸

다. 모 돌봄, 모 과보호, 부 돌봄, 부 과보호

구조모형 각각의 최종 모형은 그림 5-8과 같

은데 이들 최종 모형에서 예측변인(부/모의 돌

봄 또는 과보호)과 두 매개변인(자기존중감,

역기능적 신념)은 준거변인(성인기 우울증상)

의 총 변량의 39%, 38%, 38%, 38%를 각각 설

명하였다.

한편, 4개의 최종 모형별로 실시된 매개 경

로의 간접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참고). 첫째, 모 돌봄은 우울증상을 직접 예측

할 뿐 아니라 자존감과 역기능적 신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예측하였다. 둘째, 부 돌봄은 자

존감과 역기능적 신념을 통해서만 우울증상을

예측하였다. 셋째, 모 과보호와 부 과보호는

역기능적 신념을 통해 자기존중감과 우울증상

을 함께 예측하였다. 한편, 4개의 최종 모형

모두에서 부적응적 신념은 우울증상을 직접

예측할 뿐 아니라 자기존중감을 통해 간접적

으로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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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총 간접효과 개별 간접효과

모 돌봄 ⟶ 우울증상 -.23***

모 돌봄 ⟶ 자존감 ⟶ 우울증상 -.11
**

모 돌봄 ⟶ 역기능적 신념 ⟶ 우울증상 -.08**

모 돌봄 ⟶ 역기능적 신념 ⟶ 자존감 ⟶ 우울증상 -.04**

모 과보호 ⟶ 우울증상 .20
***

모 과보호 ⟶ 자존감 ⟶ 우울증상 .05

모 과보호 ⟶ 역기능적 신념 ⟶ 우울증상 .09**

모 과보호 ⟶ 역기능적 신념 ⟶ 자존감 ⟶ 우울증상 .06
***

부 돌봄 ⟶ 우울증상 -.20***

부 돌봄 ⟶ 자존감 ⟶ 우울증상 -.09**

부 돌봄 ⟶ 역기능적 신념 ⟶ 우울증상 -.07
**

부 돌봄 ⟶ 역기능적 신념 ⟶ 자존감 ⟶ 우울증상 -.04**

부 과보호 ⟶ 우울증상 .17***

부 과보호 ⟶ 자존감 ⟶ 우울증상 .02

부 과보호 ⟶ 역기능적 신념 ⟶ 우울증상 .09**

부 과보호 ⟶ 역기능적 신념 ⟶ 자존감 ⟶ 우울증상 .06***

**p <.01, ***p<.001

표 5. 매개경로의 간접효과 검증

논 의

본 연구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는 여자 대

학생들의 우울증을 예측하는 심리사회적 변인

들 중 아동기에 부 및 모와의 관계에서 경험

한 정서적 돌봄과 과보호적 통제가 자기 존중

감과 역기능적 신념을 통해 우울증을 예측하

는 심리적 경로를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구성

하고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친

부모가 모두 초혼이면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

를 분석한 결과, 부 및 모와의 관계에서 경험

한 정서적 돌봄의 결핍은 낮은 자기존중감과

역기능적인 신념을 통해 우울증을 예측한 반

면, 부 및 모의 관계에서 경험한 과보호적 통

제는 역기능적 신념을 통해 낮은 자기존중감

과 우울증을 각각 예측하였다. 한편, 이러한

매개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은 우울증을 직

접적으로 예측할 뿐 아니라 자기 존중감을 통

해 간접적으로도 우울증을 예측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Bowlby와 Ainsworth를 비롯한 애착

연구자들이 제안하고 보고한 결과들과 일치함

과 동시에 Beck을 비롯한 인지치료자들의 주

장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그 의미를 연구가

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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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자기 존중감과 역기능적 신념은

아동기에 경험한 부 및 모의 돌봄과 성인기의

우울증을 각각 완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대부분 입증되었는데 모 돌봄에서 우울로 가

는 직접적인 경로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아동기에 부 및 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와 애정을 많이 경험한 여자 대학

생일수록 자기에 대한 가치감과 유능감이 높

은 반면, 타인의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완벽해야 한다는 역기능적 사고를 적게 지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존

중감이 높고 역기능적 사고가 적은 여자 대학

생일수록 대학 시기에 우울증상을 적게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owlby(1969/1982, 1973, 1980, 1988)의 애착이

론에서 제시된 가정들과 일치할 뿐 아니라 부

모양육행동과 우울증을 매개하는 변인들에 대

한 선행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한다. 즉, 여자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우울증상의 상당 부분은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방임과 거절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대한 낮은

존중감(최정아, 이혜은, 2008; 한기백, 2013;

Kenny & Sirin, 2006)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강

박적 욕구와 완벽주의적 신념(Campos et al.,

2010; Randolph & Dykman, 1998; Wright et al.,

2009)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한편, 가설과는 달리 모 돌봄은 자존감과

역기능적 신념을 통해 우울증을 예측하면서도

직접적으로도 우울증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

명은 아동기의 일차적인 양육자는 모인 경우

가 많다는 점과 관련시켜 볼 수 있는데 아동

은 부모 모두와 애착관계를 형성하지만 상대

적으로 부보다는 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

상호작용의 빈도 또한 높기에 모와 정서적 유

대와 친밀감을 더 강하게 체험하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한기백, 2013; Sroufe et al., 2005). 특

히, 모와의 애착은 소년들보다는 소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Cassidy,

1990) 여자 대학생들이 아동기에 경험한 모와

의 강한 정서적 유대는 아동기는 물론 성인기

에 발생할 수 있는 우울과 같은 정서행동 문

제들을 예방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

(Allen, 2001; Schore, 2001)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아동기의 모 돌봄과 성인

기 우울증을 매개하는 정신적 표상들에는 자

존감과 역기능적 신념 외에 다른 표상들이 존

재한다는 관점과 관련시켜 볼 수 있겠다. 예

를 들어, 한기백(2013)에 따르면 예측변인인

아동기에 경험한 부 및 모의 돌봄과 준거변인

인 성인기의 우울증을 매개하는 변인들로 자

기에 대한 표상인 자존감과 함께 대인관계 표

상인 불안 및 회피 성인애착을 동시에 투입하

였을 때는 부 및 모 돌봄에서 우울로 가는 직

접 경로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부

모 돌봄이 성인기 우울증을 예측함에 있어 부

모 및 자녀의 성차에 따른 부모-자녀 상호작

용 관계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표상들

을 투입함으로써 아동기 부모 돌봄이 성인기

우울증에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경로들을 조

사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자기 존중감과 역기능적 신념은 부모

의 과보호와 우울증을 각각 완전 매개할 것이

라는 가설 또한 부분적으로만 입증되었는데

부 및 모의 과보호는 역기능적 신념을 통해서

는 우울증을 예측하였지만 자존감을 통해서는

우울증을 예측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

동기에 부 및 모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저해

하는 과보호적 통제를 많이 경험한 여자 대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332 -

생일수록 완벽해야만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역기능적 사고를 많이 지니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역기능적 완벽주의 사고를 많

이 지닌 여자대학생일수록 자신에 대한 낮은

존중감과 우울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애착연구자들

(Ainsworth & Bell, 1970; Ainsworth, Blehar,

Warters, & Wall, 1978; Bowlby, 1973, 1988)의

제안 및 연구결과와 일치할 뿐 아니라 아동기

에 경험한 부모양육행동이 부적응적 신념체계

를 통해 자존감과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우미경, 박영신, 2012; 조은주,

이은희, 2013; Campos et al., 2010; Soenens et

al., 2005b)과도 일치한다. 즉, 여자 대학생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낮은 자기 존중감과 우울

증상은 완벽한 능력을 보여야만 타인의 인정

을 받을 수 있다는 역기능적 신념과 직접적으

로 관련되는데, 이러한 역기능적 신념은 아동

기에 부 및 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과보호적

통제 및 간섭과 관계 깊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설과는 달리 자존감은 부모 과보

호와 우울증상을 매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는 부 및 모의 과보호에서 자존감으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또는 유의미하더라

도 경로계수의 크기가 작거나 유의미 정도가

불안정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부 과보호와 모 과보호는 자기존중감과 각각

-.19(p<.01)와 -.26(p<.01)의 안정적인 상관관계

를 지니고 있음에도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서

는 그 크기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불안정하게

나온 이유는 역기능적 신념과 자존감이 높은

상관관계(-.49, p<.001)를 보이기 때문이다(표 3

참고). 즉, 본 연구가설모형에서는 부 과보호

와 모 과보호가 각각 역기능적 신념과 경쟁적

으로 자존감을 예측하는 구조인데 부 및 모

과보호와 역기능적 신념 간에 존재하는 공통

변인(.31과 .32, p<.001)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한 부 및 모 과보호의 힘이 감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행동치

료자들(Beck, Ellis)의 주장과도 일치하는데 어

떤 사건에 대한 한 개인의 정서행동적 반응

들(예, 자기비하, 우울)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사건을 해석하는 개인의 관점과 신념(예, 역

기능적,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으

며 이러한 역기능적, 비합리적 신념은 아동기

에 부모와의 관계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기능적 신념은 우울증상을

직접 예측할 뿐 아니라 자기 존중감을 통해서

도 우울증상을 예측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 부모 양

쪽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돌봄의 결핍이나 과

보호적 통제를 많이 경험한 여자 대학생일수

록 완벽해야만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역기능적 신념을 특히 많이 지니는 경향이 있

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부적절

한 양육행동에 의해 형성된 역기능적 완벽주

의 신념은 여자 대학생들이 학창시절에 경험

하는 우울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

니라 낮은 자기 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신적 표상으로 밝혀

졌다. 이러한 결과는 Beck(1976)이나 Ellis(1986,

2008)와 같은 인지행동치료자들의 이론적 가

정과 일치하는데, 성인기의 우울증상이나 낮

은 자기존중감은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 경

험에 의해 형성된 역기능적, 비합리적 사고와

신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본 연구의 결과들이 갖는

상담적,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

울증상을 호소하는 여자 대학생을 조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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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지닌 부정적

인 내적 표상과 함께 완벽해야만 타인의 인정

을 받을 수 있다는 역기능적 신념을 탐색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사실

우울증상의 상당 부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외적 성취에 대한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

존하고 완벽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역

기능적 신념과 관련되는데 이것은 우울증의

처치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심리치료접근

들(예, 대인관계치료, 인지행동치료)에서 일관

되게 강조하는 요소이다. 한편, 상담자는 내담

자가 그러한 낮은 자기존중감과 역기능적 신

념을 일상생활 장면에서 자각하고 변화시키도

록 조력함과 함께 아울러 어떻게 그러한 부정

적인 자기표상과 역기능적인 신념들이 형성되

었는지 그 원인과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또한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기에 부모와

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방임과 거절 또는

독립심과 자율성의 발달을 저해하는 과보호적

통제가 어떻게 부정적인 자기 표상과 역기능

적 완벽주의 신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

는지,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우울증상의 근

원이 되었는지를 통찰토록 조력할 필요가 있

겠다.

이와 같은 상담적 의의는 개인상담 장면에

서 뿐만 아니라 가족 치료나 교육 장면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상담자는 여자 대학생 내담

자가 지닌 부정적인 자기표상과 역기능적 완

벽주의 신념이 어떻게 부모와의 상호작용 관

계에서 유발되는지를 가족상담 장면에서 부모

와 직접 논의하거나 역할놀이(예, 두 의자 기

법)를 통해 체험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조력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 있어 상담자는 특히,

부모 자신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무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패턴과

역기능적인 완벽주의 신념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러한 의사소통 방식과 신념들이 어떻게 자

녀의 의사소통 패턴과 역기능적 신념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자각토록 도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패턴과

신념은 세대를 거쳐 전이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다(Belsky, 2005; Bowlby, 1973; Obegi,

Morrison, & Shaver, 2004). 이러한 가족치료적인

관점은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교육이나 부모-

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에 유용하게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기술한 의의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제한점들

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회상적 기억

과 변인들 간의 상관에 기초한 연구이다. 아

동기에 경험한 부 및 모와의 관계를 측정함에

있어 기억들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기에

실제 부모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였다

기보다는 참여자의 주관적인 회상에 기초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회상에 기초한 부모의 양

육행동이 자기 표상과 역기능적 신념을 통해

성인기의 우울증상을 예측하는 것은 본질적으

로 상관적이지 인과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인

과적 관계란 변인들이 측정된 시점들 간에 시

간적 차가 명백할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이

다(Shadish, Cook, & Campbell, 2001).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관점에서 아동기에 경

험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정신적 표상을 통해

성인기의 정서행동 조절 문제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

구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자기보고식 척도들

로 수집되었다. 자료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솔직한 응답을 요청하였지

만 참가자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응답했는지

또는 얼마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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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했는지를 점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

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참가자

들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응답 편향성을 측정

하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민감한

설문(예, 우울증상, 아동기 부모양육 경험) 문

항들에 대한 참가자의 응답 편향성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추후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자기보고에만 국한하지 않고 제 3

자(예, 참가자의 지인이나 가족)의 관점도 포

함시킴으로써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전국의 4개시에 거주하는

여자 대학생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의 전체 여자 대학생 또는

남자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지역 간의 문화경제적

차이와 함께 대학 간의 특성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 수를 확대하여 지역별, 계층별, 대학별,

성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조사해볼 필요

가 있겠다.

이상에서 언급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여자 대학생들

의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

인들 간의 관계 경로를 조사함에 있어, 아동

기 부 및 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돌

봄과 과보호적 통제가 각각 자기에 대한 존중

감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신념을 통해 성인기

의 우울증상을 예측하는 심리적 경로들을 밝

힌 첫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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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Perceived Childhood Parental Care and

Overprotection on Depress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and Dysfunctinal Beliefs

GiBaeg Han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psychological pathways in which parental care and overprotection in

childhood predict adulthood depression through self-esteem and dysfunctional beliefs. A total of 381 female

college students, whose biological parents are in marriag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responded to four

scales to measure parental bonding, self-esteem, dysfunctional attitudes, and depression. Results indicated

that parental lack of care predicted depression through low self-esteem and dysfunctional beliefs, while

parental overprotection predicted low self-esteem and depression through dysfunctional belief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emale students who experienced emotional neglect in childhood show more low

self-esteem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which in turn lead to depression. Besides, those who

experienced overprotective control that limits a sense of independence and autonomy show more

dysfunctional beliefs, which in turn predicts low self-esteem and depression. Clinical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with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Key words : parental care & overprotection, self-esteem, dysfunctinal beliefs, depression, female college students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4, Vol. 26, No. 2, 315-340


